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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식일은 ‘하나님을 위해’ 구별하는 날입니다.         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

유와 목적, 원복을 향해 내 삶을 조정하는 날입니다. 우리는 안식일과 예배를 통해 

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합니다(롬 12:1-2). 이는 하나님

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, 복 주시길 원하시며,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옳다는 

확신과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(히 11:6).

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‘살리기’를 원하십니다.          안식일 정신은 금지가 아니

라 사랑입니다.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‘안식’의 깊은 뜻을 계명 안에 가두었습니다. 

안식일에는 ‘하지 말 것’보다 무엇을 ‘할 것인가’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. 안식일을 

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, 그 기쁨 안에는 분명 인간을 향한 복

이 담겨 있습니다.

안식일은 ‘기억’하여 쉬는 것입니다.          기억한다는 것은 구별하고 의미를 곱씹

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6일 동안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. 빛이 비치

고 질서가 생기며 풍요와 화목으로 이끄실 것입니다. 그리고 제7일에 모든 것을 

중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. 멈추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

복입니다. 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십시오. 그 안에 복이 담겨 있습니다.

안식일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날입니다.         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새번역으

로 읽어 보면, “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

렸기 때문이다”라는 표현이 나옵니다.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

게 됩니다. 하나님의 숨이 공급될 때 우리는 생령으로 살게 됩니다(창 2:7). 인생의 

숨을 고르고, 조용히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.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

조하실 것입니다

안식일에 깃든 하나님의 

숨결을 경험합니까?

❶ 세상으로 가빠진 숨을 멈추고, 하나님으로 숨을 고르고 있습니까? 

❷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가꾸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합니까?


